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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고 유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1)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 수준과 또래애착,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

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또래애착이  

             매개하는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는 4개 고등학교의 2학

년 남·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 검사 도구를 

실시하고, 그 중 497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의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1992)이 번

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공격성 검사를 위해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를 서수균, 권석만(2002)이 번역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d: IPPA-R), 김지연(1995)이 번역하고 수정한 

* 본 논문은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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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21.0에 의해 상관분석,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분리-개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리-개

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지고,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으면 또래애

착은 낮아진다. 또한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은 낮아진다.

둘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 공격성과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서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전이되는 것을 고려하고, 또래애착에 대한 프로그램

을 통하여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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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중간단계로서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다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

한 시기이다(김순구, 2003). 이 단계의 발달적 특징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다

양한 변화가 일어나서 전통적으로 부적응과 혼란의 시기로 여겨졌다(빈송미, 

2007 ; 조수현, 2013). 이처럼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변화는 이전 발달 단계에

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발달과업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신체적 변화, 자아

정체성의 혼란, 장래에 대한 부담과 불안, 과중한 학업 부담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고 문제행동

을 경험하기도 한다(Willams ＆ Lisi, 2000). 특히 권위에 반항적이며,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빈송미, 2007).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빈송미, 2007).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흔히 성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여 청소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권용경, 2003 ; 빈송미, 2007). 그

러므로 공격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상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그 요소들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눈여

겨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분리-개별화 과

정을 거치면서 성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1차적 분리-개

별화는 유아기에 일어나고 2차적 분리-개별화는 청소년기에 일어난다. 분리-

개별화란 이제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관계적 맥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된 존재

로 자각하면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가는 것을 말한다(김혜진, 2007). 이는 의

존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인으로 성숙하려는 준비인 것이다(백옥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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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1979)는 자아의 적응체계 형성을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지표로 간주하여, 

청소년기 발달을 2차적 분리-개별화 과정(secondary- individuation process)으

로 설명하였다. 2차적 분리-개별화는 청소년기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 가

는 과정으로 유아기 때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의식을 재조직하려

는 시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 관계를 거부하고 부모의 내재

화된 영향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어, 스스로 신체 및 성적 변화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한다. 그리나 분리-개별화과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보이고,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하

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박성

하, 2005 ; 박지언, 2007 ; Achenbach, 1991). 

청소년기는 공격성이 증가하고 전 생애에 걸쳐 공격적 행동장애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99).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양육자로부터 분리

-개별화 되지 못하면 건강한 자기감을 확립하지 못하여 아동의 공격성이 야기된

다고 하였다(이정혜, 2004).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발달적인 특징인 분리-개별화

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분리-개별화는 다른 말로 심리적 독립이라 할 수 있는데,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중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켜야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선상화, 2009). 최근 

가정을 벗어난 교육과 사회기관에서의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미

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대신 또래는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지지

원이 되고 있다 (방은령, 2004). 또한 또래와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된 활

동이 또래와의 관계에 기반을 두면서 또래 집단은 청소년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와 밀접한 관계는 청소년의 행동에 깊은 영

향을 주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된다(김경아, 2008). 

즉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므

로 또래애착은 청소년기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2차적 분리-개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애착관계가 부모로부터 일방적

인 보호와 지지를 받는 애착관계에서 서로 보호하고 지지를 받는 애착관계로 변

화하는데,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대체되어 또래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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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숙, 1997). 애착은 전이되는 것으로 유아기에 형성되어 청소년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 되고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긍정적 영향만 미치기도 하고 

결핍되었을 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경렬, 2013). Bowlby(1973)는 

아동이 애착욕구가 거부당하면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하였는데, 애착에 실패한 청

소년은 문제행동이나 정신 병리까지 초래할 수 있다(이춘근, 2004). 이와 같이 또

래애착은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박은민, 

2010). 청소년들의 또래는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고, 부모에 비해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와 같이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청소년기에 증가하

는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청소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의존적

인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분리-개별화 되면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평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또 애착은 부모애착에서 또래애착으로 전이되면서 청소년기에 

또래의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들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

하고 있다. 분리-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자기감형성이 어려

워 공격성 유발된다는 대상관계이론과(이정혜, 2004), 애착욕구가 거부당하면 공

격성이 유발된다는 애착이론은 공격성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Bowlby, 1973). 

두 이론적 근거로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 두 변인을 청소년의 발달과정으로 보면, 부

모로부터 2차적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면서,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전이 되는 과

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분리-개별화가 직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또래애착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선정은,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되어 또래관계가 중요한 요소

로 등장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시기에 속하는 고등학생

을 선정하였다. 고등학생은 애착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이 수정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잠재시기이다. 특히 또래애착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고등학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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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자아정체감과 형식적 조작적사고의 발달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로(이시은, 

이재창, 2004), 고등학생에게 또래애착이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는 아동으로부터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이 단계의 발달적 특징은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되면서 심리적으

로 독립하고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전이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분리-개별화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공격성이라는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발달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된 청소년들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또래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면 청

소년의 문제행동인 공격성 감소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관심을 가지고 분리-개별화가 직·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여 청소년기 공격성의 감소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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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의 영향관

계를 알아보고,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다

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가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또래애착이 매개하는가?

가    설 : 고등학생의 분리-개별화가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서 또래애착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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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가. 분리-개별화

분리-개별화는 다른 말로 심리적 독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심

리적 독립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하는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

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의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

(1992)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나. 공격성

공격성이라는 용어는 외현적인 행동 뿐 아니라 의도나 동기까지도 포함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

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인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격적

이라고 판단되는 상해적 행동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DHD(Buss 

& Durkee, 1957)를 보완하고자 개발 된 공격성 척도인 AQ(Buss & Perry, 

1992)를 서수균, 권석만(2002)이 번역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다. 또래애착

Bowlby(1958)가 정의한대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또래에 대해서 느끼는 강

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d : 

IPPA-R), 김지연(1995)이 번역하고 수정한 또래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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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과의 관계와 고등학생의 분리-개별

화 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

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 공격성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분리-개별화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의 분리- 개별화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

에 하나로, 청소년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나 동일시보다 자율과 독립의 욕구

가 중시되는 시기로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는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결정

적인 요소이다(한명숙, 2013).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라는 용어

는 대상관계이론에서 많이 불리어지는데, 대상관계이론에서 보는 인간의 본성은 

첫째, 인간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와 동기가 있고, 둘째 개별화로 향해 나아

가려는 욕구와 동기가 있다(김세영, 2004).

Rice(1992)에 의하면,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터 자아를 분리시키고 부모에 

대한 의존적으로부터 독립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려가는 과정

이다. Hoffm an(1984)은  분 리 -개 별 화 란  심 리 적  독 립 (psychological 

independence)을 의미하는 것이며, 심리적 독립을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

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분리-개

별화는 부모에 대한 의존적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을 함으로써 정체감을 획득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Mahler, Pine와 Bergman(1975)의 이론은 인간의 탄생을 생물학적 탄생과 심

리적 탄생으로 구분하고 심리적 탄생을 분리-개별화라고 하였는데 아동이 부모

와 맺는 관계의 성질을 기본으로 인간의 발달단계를 자폐적(Autistic), 공생적

(Symbiotic), 그리고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 단계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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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적 단계에 있는 아동은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며 생리적 긴장, 즉 배고픔을 

줄이기 위해 오직 생리적 반사에 의해 엄마의 유방을 찾는다. 이때는 자기의 욕

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사람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지하기 시작한다. 물론 아직 엄

마를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자기의 부분인 것처럼 

엄마를 지각한다. 엄마와 유아의 공생이라는 말은 유아가 어머니와 자신을 ‘이 

중 단일체’로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엄마와 하나라는 느낌은 유아가 기본적

인 만족감을 얻는 대상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이 만족감이 경험되어야 평

생 동안 자기 신뢰,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분리-개별화 단계의 

시작은 공생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 일어나며 분리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공생적 

이중 단일체로부터 벗어나는 심리내적과정을 말한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공생단

계(symbiotic phase)에서 시작하여 예측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타자의 세계에서 

인정되고 개별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보았다. 

유아기에 일어난 첫 번째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Mahler의 설명에 대하여, 

Blos(1979)는 이를 확장하여 Mahler의 이론을 청소년 시기의 발달에 적용하여  

두 번째 분리-개별화시기로 청소년기를 규정하였다. Blose(1979)는 청소년 시기

를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이나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

여 2차 분리-개별화는 청소년기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 가는 과정이며, 유

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아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라

고 하였다. Josselson(1988)도 Mahler가 언급한 유아가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신

과 타인을 구분 짓는 인지적 자각 과정이 제1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고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제2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면서 청

소년기부모로부터의 독립과정을 분화(differentiation), 실행(practice), 회복

(rapprochement), 안정화(consolidation)의 4단계로 설명한다(서민옥, 2010 재

인용).

Erikson(1950)은 심리-사회적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분리-

개별화를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분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분리

-개별화 과정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게 된다. 건강한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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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 동안의 심리적 독립과 개체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선상화, 2009), 건강한 청소년 발달은 이 과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내느냐에 좌우된다고 밝히고 있다(김수임, 김창대, 2009).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결

정적인 요소로 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려가는 과정이다. 즉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

해 분리-개별화는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

체감 확립을 위해 중요한 변인으로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공격성

공격성(aggression)은 학자에 따라서 혹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는데, 행동이론가인 Buss(1961)는 공격성에 대해 ‘다른 유기체에 유해한 자

극을 가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그 결과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의 정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 특성에 초점을 맞

추었는지,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구분된

다(빈송미, 2007: 천소형. 2009). 첫째는 공격행동의 특성 및 반응과 같은 가

시적인 관찰결과에 의존하여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고, 둘째는 의도를 고려한 개념으로 주관적 개념이 판단에 개입될 수 

있으며, 의도만으로 공격행위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하문선, 김지

현. 2013).

공격행동의 결과와 의도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Bandura(1973)는 관찰 가능

한 행동 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등을 고려하였다. Orpinas와 Frankowsk(2001)

은 공격성이란 의도적으로 생명체를 해치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모든 형태의 행동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때리고 위협하고 욕하고, 말다툼하는 

외현적인 신체, 언어 공격성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정서 

상태인 분노도 포함되어 있다(김경아, 2008 재인용). 

공격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진 문제행동

이다(곽상은, 2013).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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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범죄, 정신병리, 낮은 학업성취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ie ＆ Dodge, 1998).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공격적

인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높은 수준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종종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곽금주, 1998).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를 지속

적으로 보일 위험이 높다(Loeber & Dishion, 1987). 그러므로 공격적인 청소

년은 계속해서 다른 부적응 보일 잠재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아, 

2008 재인용). 

공격적인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이며, 참을성이 없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을 뿐

더러 건설적이지 않으며 대결을 피하지 않고 타인을 착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김자영, 2012).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며 다른 어느 과정 중에 있는 연령층보다 분명 태도나 

행위의 변화가 많다(곽금주, 문은영, 1995). 변화 중에 하나가 또래관계의 중요

성이 증가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취약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최보가, 임지영, 1999).

공격성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는데 Hartup(1974)은 

적대적 공격성과 도구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적대적 공격성은 상대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 해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동을 말하며, 도구적 공격성은 

물건, 영역, 특권 등의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말한다. 

Frodi, Macaylay와 Thome(1977)은 공격성을 신체적, 언어적, 직접적, 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다.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 대상에서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모든 반응이고,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을 의미한다. 직접

적 공격성은 화나게 만든 사람 즉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을 공격의 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간접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 외의 다른 대상을 향하

거나 일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Dodge와 Coie(1987)는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

는데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 상황에 반응하는 것으로 공격성의 

정서 유형과 관련이 있다. 주도적 공격성은 타인에 대한 지배 등의 특정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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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위하여 일으키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는 혐오

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Crick과 Grotpeter(1995)는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집단의 힘이나 압

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 또는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하문선, 김지현 2013 재

인용). 

최근 개인의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반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격성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3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주

장이 제기되었고 적대감, 분노감,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공격성의 특질을 나

타낸다는 Buss와 Perry(1992)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공격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요소가 상호 관련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미, 2009).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가장 흔히 알려진 문제행동으로 아동기에서 초기 성인

까지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공격성을 적대적-도구적, 신체적-언어적, 직접적- 간접적, 반응적-

주도적, 외현적-관계적 등의 단일 차원으로 구분하여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다

보니 청소년의 다양한 공격성의 속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3. 또래애착

청소년기는 일차적 애착대상인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특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데, 대개 친밀감이 또래 청소년들과의 그룹 유대감이나 동질의식의 형태로 나

타나게 된다고 한다(박미란, 이지연, 2009). 청소년기는 우정과 친구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만큼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소속

감을 제공하고 가족을 통해 얻어왔던 정서적 지원의 일부를 또래로부터 지원받

게 된다(노향희, 2008). 또래란 연령, 성별, 학년의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며, 사회적으로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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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지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Perry ＆ 

Bussey, 1984). 청소년은 또래집단으로부터 가정이외의 외부에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도움을 받으며 당면한 공통의 문제와 고민을 공

유하고 전형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다(문은영, 1994). 청소년기의 긍

정적 또래관계는 수직적, 위계적인 성인들과의 관계에서와 달리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균형적 상호작용의 

맥락을 제공해준다(김진경, 2002). 

Ainsworth(1989)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또래관계가 중요해

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성인의 충고

보다 또래의 의논 결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가

정 이외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청소년기 또래와의 친밀한 접촉으로 건전

한 또래 애착은 후에 청소년의 사회생활까지도 연결 될 수 있는 것이다(김예

리, 2002).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또래애착은 자신의 정

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얻게 하며 정체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미녀, 2013).

Bowlby(1958)는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

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이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애착에는 부모애착

과 또래애착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애착대상이 부모에게

서 또래로 확대되는 시기로, 애착관계의 초점이 차차 가까운 친구 및 동료에게

로 전이되는데, 이러한 전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의 감소를 의미한다(최옥현, 

2006). 이는 애착이론이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

으로 청소년기에는 가족 밖에서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김

혜진, 2007). 청소년기는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래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 독립적인 성향이 커지면서, 또래애착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김수진, 2005 ; 서주현, 2001). 청소년들은 부모·

가족 환경에서 충족되지 못한 필요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래 환경에서 그 필

요들을 만족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그 결과 청소년기에는 친구와 또래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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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게 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는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지어 억제되기도 한다

는 연구결과들이 있다(Blose, 1979; Coleman, 1961; Douvan ＆ Adelson, 

1966). 

Grotevant와 Cooper(1986)는 청소년기 애착관계가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 

중심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관계로 재협상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한

다고 하였다. Bruhrmester와 Furman(1987)은 청소년기 애착의 특징은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또래는 부모만큼 위

협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기 때문에 부

모-자녀보다 훨씬 더 또래관계가 평등하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청소년기는 근본적인 가치, 규범, 행동 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

로 인해 또래 집단의 영향이 부모의 영향보다 커지는 시기로 (Coleman, 

1961),  인지적,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들로 인해 중요한 전환기로 

고조된 위험의 시기라고 밝히고 있다(Elliot ＆ Feldman, 1990). 실제로 우울, 

품행장애, 자살 그리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의 비율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한다(Adams ＆ Guullotta, 1989). 

Weiss(1982)는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의 중요한 측면을 청소년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또래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기 대인관계가 확대

됨에 따라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래집단은 청소년기의 사회성

이나 성격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춘재, 1988). 청소년 시

기에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의 자기 개념, 심리적 적응, 신체적 건강상

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 또래애착과 다양한 부적응 행동과의 연구에서 또래애착

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청소년은 우울, 불안을 비롯한 심리사회적 적응

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Armsden ＆ Creenberg, 1989).

지금까지 또래애착의 안정성이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적 주장

을 살펴보았는데, 청소년기에 또래는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고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서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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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고찰

가.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

Holmbeck과 Leake(1999)는 분리-개별화 척도(SITA)는 다면적 인성평가(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MMPI-2)를 이용하여 분

리-개별화와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분리-개별화 

척도의 대부분의 하위 요인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

다(임재선, 2014 재인용). 이에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리

-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리-개별화와 대상관계수준은 분리-개별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사미경, 

2009), 분리-개별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아분화, 심리적 독립이 혼용되고 있다

(이시연, 2013).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의존적 유대, 결속관계에서 벗어나 자

율적인 관계를 맺고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Josselson, 1988). 자아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고 정서적

으로 성숙하며 자신이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뜻한다(Bowen, 

1976). 그리고 분리-개별화척도를 이용하여 대상관계수준을 측정함에 따라 대상

관계수준, 자아분화, 심리적 독립에 관련된 연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정미란(1994)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

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감이 심하

고 분노, 공격성, 격분, 울분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한동

헌(201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에서 자아분화가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우

울·불안을 포함하는 정서적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이 심하다고 밝히고 있다. 

권미영(1993)의 연구결과는 전체적인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때 신체증,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불안, 적대감, 편집증, 공포불안, 정신증 등 부적응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김진기(2007)의 연구에서는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사

람일수록 정서, 사고, 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면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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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높은 정서표현의 양가감정과 인지면에서의 낮은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

치, 행동 면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중심적 대처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나미화(2007)의 연구는 대상관계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대상관계 수준이 높고 대상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을수록 행복감이나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혹은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부적 정서는 더 늦게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2010)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가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정혜(2004)의 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관계이론

을 바탕으로 양육자로부터 분리-개별화 되지 못하여 건강한 자기감을 확립하지 

못 할 때 공격성이 야기한다고 하였다. 김성란(2007)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결과나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와 공격성 두 변인을 가지고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분리-개별화와 유사개념을 가지고 한 연구를 통해서 분리-개별화가 청소년의 심

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과의 관계

청소년은 부모와의 정서적 공유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반면,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청소년 시

기에 또래집단은 서로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지지

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Gross ＆ Siperstein, 1997). 청소년은 또래

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

다(이지현, 2012). 또래는 단순히 비슷한 연령끼리의 관계만을 일컫는 것이 아

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는 관계로 보고 있다(김선자, 조옥귀, 2003).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가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 다

양한 또래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고, 이러한 또래 관계는 다시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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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결핍이나 문제는 생활의 부적응을 겪게 한다(한상철, 2004). 또한 이 

시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되어 한 개인의 행동규범을 선정하고, 성격형성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이지현, 2012).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무조

건적인 부모의 지지와는 다른 종류의 애착으로 갈등과 대립 등이 나타날 수 있

어,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황창순, 

2006). 

 대상관계수준은 분리-개별화 척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대상관계

수준과 또래관계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상관계수준은 개인의 전

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대상관계수준은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안나, 노안영, 임수진, 2008). 이지현(2012)

의 연구에서는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사고·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모습

을 보이게 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

거나, 인지적으로도 부정적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므로 대상관계 수준은 

대인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상관계수준을 분리-개별화수준

척도로 측정한 한미현(2004)연구에서 아동의 또래관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

상관계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성이 좋고, 친밀성이 높으며 또래 활동에 적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육자와 성공적이지 못한 분리-개별화는 낮은 자아

분화를 초래하여 자신의 부정적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대처

하지 못하며,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할 때 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진기, 이지연, 김진숙 2007) 

박슬기(2011)연구에서 분리-개별화와 또래 관계의 질의 관계는 남·여 고등학

생 모두 분리-개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혜진(2007)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

별화와 또래 애착이 높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윤정연(2001)의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이 대인관계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 분리-개별화(separation and individuation)는 청소년기의 또래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 변인으로, 본격적 대상관

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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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는 또래애착이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두 

변인간의 관계가 서로 밀접함을 보여준다.

다. 또래애착과 공격성과의 관계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 적절한 사회적 기술

을 발달시킬 시기를 놓치게 되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또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판을 듣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고독을 느끼며 비행을 보다 많이 

하게 된다. 즉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공격성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 이것은 또래관계를 통해 역할 취득이나 자기에 대한 이해, 사회적 규칙에 

대한 이해 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문은영, 1994).

아동의 적응에서 공격성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특

히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er 

＆ Asher, 1987).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한 변인으로 또래애착 있는데, 

Bowlby(1973)는 아동의 애착욕구가 거부당하면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애착대상은 부모 외에도 교사, 친구 등이 가능하며, Bowlby(1982)는 애착대상

이 인생 초반에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인 반면, 청소년의 경우 가정 이외의 활

동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또래집단, 교사와의 관계

가 더 중요해 진다고 하였다.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예측변수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

고하고 있는데(정혜인, 2013), 비행은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어 또래애착이 공

격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래애착과 공격성

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와의 애착정도에 따라 정서와 행동문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김현순(2005)의 연구결과와 또래애착에서 배척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비행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난 문은진, 윤진

(1994)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또래관계가 수용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

이 낮아지고,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

다(양점도, 박영국, 2009). 또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덜 공격적인 것으

로 나타났고(황숙영, 2007),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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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대적 공격성이 높았다(임연진, 1998). 그리고 이상균(1998)과 강규영

(2003)의 연구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정구(1999)와 정재임(2000)의 연구에서도 교사관계와 교우관계가 원

만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반사회적인 행동경향이 높고, 교사

와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아

(2010)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격

성의 감소를 나타냈다.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장서연(2005)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또래애착이 높아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수하(2005)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안정적일수록 학교생활 적응과의 높은 

관계를 보였고,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최지은, 신용주, 2003). 이아영(2011)의 연구에서는 친구애착과 교사

애착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 적응력이 높게 나타나 공격성이 낮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정된 또래애착은 긍정적 자기개념, 생활만족, 안녕감, 정신건강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이혜련, 2004), 위의 선행연구들은 또래애착과 공격성을 

관계를 시사하는 연구로, 또래애착은 공격성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졌다. 또래애착에 관한 연구는 

공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영향

지금까지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이 각각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선행변인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이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리-

개별화가 잘 이루어진 청소년들은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 외현화 문

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숙, 2010). 또한 분리-

개별화를 대상관계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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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상대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인지적으로 부정적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기, 이지연, 김진숙,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분리

-개별화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은 분리

-개별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분리-개별화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그리고 강윤주(2013) 연구에서 공격성에 미치는 또래애착의 영향

을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이 공격성을 예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수현(2013) 

연구에서는 여학생인 경우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

는 공격성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받으며 또래애착이 높으면 공격성이 감소함을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

이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수록 

공격성은 감소할 뿐 아니라, 동시에 또래애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또

래애착은 공격성에 더욱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또래애착이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

이 매개효과를 살펴본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하여 분리-개별화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김효숙, 2010). 따라서 또래애착을 매개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공

격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매개요인으로 제시한 것이기에 이를 살펴보는 것

은 의미가 있다.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있

다. 김효숙(2010)의 연구에서는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분리-개별화와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보았고,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유사연구로는 임재선

(2014)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와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

계에서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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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 또래애착 간에는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과의 관

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분

리-개별화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보다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많아지고,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리-개별화 보다 청소년의 또래애착이라는 변인을 증진하도록 돕는 것이 공

격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리

-개별화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한 연구

김효숙(201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적 사고 대신 또래애착으로 그 매개효

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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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구분하

고 남학교 여학교를 구분하여 각각 한 곳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남고 특성화

고는 존재하지 않아 남학생이 비율이 가장 많은 한곳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총 

4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4개 고등학교를 선정 후 2학년에 재학 중인 각 학

교 1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600명 응답자의 질문지 중 불성실하

거나 누락된 103부를 제외한 49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Ⅲ-1. 인구학적 통계

(n=497)

변인 문항구분 n(%)

성 별
남 222 (44.7)

여 275 (55.3)

학교 계열
일반고 266 (53.5)

특성화고 231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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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분리-개별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의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

(1992)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점 Likert척도로써 5점은 ‘매

우 그렇다’에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

수록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잘 안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분리-개별화 하위요

인 중 자기몰입, 건강한 독립, 친구와의 결속 문항은 역산하였다.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심리적 측면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함입불안(engulfmentanxiety)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

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다. 둘째, 자기몰입(self-centeredness)은 자신의 능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도취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분리불안(separationanxiety)은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나타낸다. 넷째 건강한 독

립(healthy separation)은 분리-개별화 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과 

관련된다. 다섯째, 거부에 대한 기대(rejectexpectancy)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

당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불안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의존부정

(dependency denial)은 의존욕구에 대한 회피와 관계된 내용이다. 일곱째, 공생

관계(nurturance-symbiosis)는 강한 의존욕구를 소유하며 이런 욕구에 대한 만

족과 기대에 따른 긍정적 느낌 등을 기술하고 있다. 여덟째, 친구와의 결속

(perrengulfment)은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 정도를 나타낸다(서민옥, 

2010 재인용).

장근영과 윤진(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분리-개별화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83이고 김인경(1993)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분리-개별화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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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분리-개별화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가독립

개별화

자기몰입
2*,13*,18*,30*,33*,38*,54*,58*,63*,66*

,67*,70*,71*,73*,76*
15 .87

건강한 독립 5*,11*,17*,22*,29*,35*,42* 7 .47

거부기대 7,15,25,26,44,49,53,59,62,64,65,68 12 .86

의존부정 12,16,23,27,28,31,40,43,47,55,74,78 12 .77

친구와 결속 20*,34*,37*,39*,45*,51* 6 .65

전체 52 .88

공생관계 -

일차적 불안

함입불안 1,6,9,32,56,57,79 7 .76

분리불안 3,4,8,10,21,24,36,41,46,52,60,69,75,80 14 .74

공생관계 14,19,48,50,61,72,77 7 .54

전체 28 .79

전체 80 .87

* 역문항

나.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를 서수균, 권석만

(2002)이 번역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수는 신체

적 공격성 9개 문항, 언어적 공격성 5개 문항, 분노감 7개 문항, 적대감 8개 문

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웬만큼 그렇다’ 3점, ‘꽤 그렇다’ 4

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특징이 강한 것이다. 4개의 

하위요인은 첫째, 신체적 공격성은 타인의 신체에 공격성을 가하고자 하는 행동

을 말하며, 둘째,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험하고 저주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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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며, 셋째, 분노감은 분하고 화를 느끼는 감정을 말하며, 넷째 적대감은 적

으로 여기는 감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8이다

표 Ⅲ-3. 공격성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문항수 Cronbach's 

신체적 공격 1,2,4,5,7,8,10*,11,13 9 .76

언어적 공격 3,6,9,12,14 5 .65

분노감 15,16,17,18*,19,20,21 7 .72

적대감 22,23,24,25,26,27,28,29 8 .84

전체 29 .88

* 역문항

다. 또래애착 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d : IPPA-R), 김지연(1995)이 번역하

고 수정한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형식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고 안정적인 것을 의미

한다. 김지연(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96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8로 나타났다.

표 Ⅲ-4. 또래애착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의사소통 8 1,2,3,7,12,14,24,25 .78

신뢰감 10 5*,6,8,13,15,16,18*,19,20,21 .83

소외감 7 4*,9*,10*,11*,17,22*,23* .56

전체 30 .88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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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제주시내 4개 고등학교의 학

생부장교사와 면접을 통하여 질문지에 대하여 숙지시켜 4개 학교 2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질문지, 또래애착 질문지, 공격성 질문

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가 끝난 후, 참가자에게 검사의 목적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을 해주고 검사의 성격상 절차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

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집단 간 차이 분석 및 변인간의 상관을 확인하

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리-개별화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더 작게 나타나

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 매개로 나누어지는데 완전매개는

(3)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 말한다(김경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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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결과가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을 때도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해, 간접효과 검증 방법인 Sobel Test를 사용하였

다. Sobel Test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Z점수를 구할 수 있는데, Z점수

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05수준, 2.58 이상일 경우 p<.01수준, 3.30 

이상일 경우 p<.001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안자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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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애

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

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Ⅳ-1.와 같다.

표 Ⅳ-1.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상관관계

(n=497)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

1.분리-개별화 1.00 　 　

2. 공격성 .35** 1.00 　

3. 또래애착 -.61** -.32** 1.00

평균 2.63 2.27 2.87

표준편차 .29 .53 .36

**  p<.01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개별화, 공격성, 또래애착의 평균은 각각 

2.63, 2.27, 2.87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의 경우 표준편차가 .53으로 학생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의 관계에서 (r=.35, p<.01)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

어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진다.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의 

관계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 (r=.-61, p<.01)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분리-개

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은 낮아진다. 또래애착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r=.-32, p<.01)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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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는 독립변인 X와 매개변인 M

의 직접효과를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 X와 결과변수 Y의 직접효과

를 확인한다. 세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 X와 매개변수 M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매개회귀 효과의 검증방법은 1단계와 2단계에서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력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

한 경우를 완전매개 효과로 분류하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

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부분매개효과로 구분한다. 매개회귀분석 단계는 아

래와 같다. 

1단계 : M(매개변수) = i3 + aX(독립변수) + e3         

2단계 : Y(결과변수) = i1 + cX(독립변수) + e1        

3단계 : Y(결과변수) = i2 + c'X(독립변수) + bM(매개변수) + e2

4단계 :  


매개효과에 대한 3단계 분석을 시행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매개

효과는 완전매개(full meditation)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로 구분한다(노형

진, 2014). 완전매개의 경우 매개효과 검증이 불필요하지만 부분매개의 경우 매

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이 요구된다. 부분매개 효과의 검증방법으로 Sobel 검증, 

Goodman 검증, Arioan 검증, 그리고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등이 활용된

다(노형진, 2014).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경우 Sobel 검증을 통해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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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상관분석을 토대로 검증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또래애착과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

났고, 또래애착과 공격성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로써 분리-개별

화, 또래애착, 공격성의 세변인은 또래애착이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한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조건에 대하여 우선 독립변인을 분리-개별화로 하고 공격성을 종속변

인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분리-개별화, 또래애착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독립변인만 포함 했을 때와 독립변인과 가정된 매개

변인을 함께 포함했을 때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크기를 비교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은 표 Ⅳ-2.이 나와 있다.

표 Ⅵ-2.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n=497)

단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1단계

상수 4.87 .12  41.37***

분리-개별화 → 또래애착
-.76 .04 -.61 -17.08***

R2=.37 , F=291.60 , p=.000 

2단계

상수 .57 .21 2.74**

분리-개별화 → 공격성
.65 .08 .35  8.30***

R2=.12 , F=68.88 , p=.000 

3단계

상수 1.82 .43  4.21***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 공격성

 .45

-.26

.10

.08

 .24

-.17

 4.65***

-3.29***

R2=.14 , F=40.53 , p=.000 

Sobel Z 통계량

      Z=7.37*

회귀계수(a) = .65       오차(a) = .08

회귀계수(b) = -.48       오차(b) = .0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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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분리-개별화가 매개변인인 또래

애착에 유의미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계

수(β=.-61)가 유의미하였으며(t=-17.08, p=.000), 분리-개별화 척도 점수가 높

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아진다. 분리- 개별화 척도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분리-개별

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

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의 관계는 37% 설명되고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분리-개별화가 종속변인인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언

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β=.3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t=8.30, 

p=.000),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12%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분리-

개별화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을 포

함한 3단계 분석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방정식에서 분리-개별

화를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분리-개별화가 공

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서 회귀계수(β=.35)보다 3단계 회귀계수(β=.24)

가 감소하였으므로,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매개변인을 투입함으로써 

12%(t=8.30, p=.000)에서 14%(t=4.64, t=-3.29, p=.00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또래애착이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매 개효과 의 유의성 을 검증 하기 위한  Sobel-test를  실 시하였

다. Sobel-test는 Z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0.5수

준, 2.58 이상일 경우 p<.01수준, 3.30이상일 경우 p<.001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Sobel-test 검증 결과 Z값이 7.37로 ±1.96 보다 높아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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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즉 그림 Ⅳ-1.에서 독립변인인 분리-개별화가 종속변인인 공격성으로 가는 경

로가 회귀계수(β=.35)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분리-개별화와 매

개변인인 또래애착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β=-.61)로 p<.001수준에서 유의

미하다. 또 또래애착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β=-.17)로 p<.001수준

에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분리-개별화가 또래애착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β=.24)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즉 분리-개별화가 또래

애착을 거쳐 공격성을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β=.24)가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으

로 가는 경로 회귀계수(β=.35)보다 절대값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어 부분매개효

과를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림 Ⅳ-1.과 같이 청소년의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애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수준은 완전하게 공격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또래

애착을 통해 일부 설명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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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에서 또

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고등

학교 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기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진다.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분

리-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분리-개별화가 수준이 높

으면 공격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를 대상관계수준, 

자아분화, 심리적 독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분리-개별화가 비행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김효숙(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감이 심하고, 분노, 공격성, 격분, 울분등과 같

은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게 만드는 갈등이 낮아진다는 정미란(199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김진기(2007)의 대상관계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 사

고, 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면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정서표현의 양가감정과 인지면에서의 낮은 부정적 기분조절, 행동 면에서 스트레

스에 대한 정서 중심적 대처를 갖게 되는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위 결과

는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임이 밝혀졌다. 

둘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리-개별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으면 또

래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을수

록 사교성이 좋고, 친밀성이 높으며 또래 활동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한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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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연구결과와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수준이 높을수록 또

래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박슬기(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그리고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사고·행동 면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

이게 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심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이

지현(2013)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분리-개별화가 성공적이면 애착이 또래애착

으로 확장되면서 청소년들이 또래 사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친사회적 행동도 발달되어 친구간의 갈등도 긍정적인 방

향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부

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애착이 또래애착으로 확장되어 가는 시기

로 분리-개별화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또래애착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또래애착이 높으면 공격성이 감

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 적응력이 높아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이아영(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정구(1999)와 정재임(2000)의 연구

와도 일맥상통한다. 정혜인(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비행

에 대한 예측변수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보고를 지지한다. 윤진아(2010)

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오히려 높아진

다는 이주리(2008)의 연구와 비행청소년들은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

록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는 임진섭, 김명일, 한은영(2009)의 연구와는 다

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바로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

이 감소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인 공격성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또래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게 하

여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또래애

착을 형성하여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결론적으로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

며, 청소년의 또래애착 역시 공격성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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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공격성이 분리-개별화와 또래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매개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하

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적 사고를 매개

로 하여 분리-개별화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해동의 연구를 살펴본 기존의 김효

숙(2010)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인데,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김효숙(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동적 사고 대신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변

인으로 작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즉 분리-개별화의 성공여부가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나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것

이 청소년의 공격성의 감소에 도움이 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독립을 가져

올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결론적으로 또래애착이 두 변인의 영향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다. 즉 분리-개별화는 공격성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분리-개별화와 공격성을 

관계를 설명하는데, 다른 변인들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개입될 수 

있는 변인 중에 하나가 또래애착임이 밝혀졌다.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2차적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애착이 부모애착에서 또래애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

소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또래애착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분리-개별화 되지 못하면 자기감 형성이 성공적이

지 않아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데, 또래애착이 자기감 형성에 

관계됨을 시사해 준다. 이에 분리-개별화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

분도 있지만 또래애착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

다. 이는 분리-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또래애착

이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

감을 찾는 시기로 또래애착을 안정화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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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울 수 있다. 청소년은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율성을 보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수용적이고 청

소년의 문제행동 대한 위험도를 낮추어 준다는 사실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적으로 독립하고자 하고 또래에게서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얻고자 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공격성을 줄이는데 또래애착이 부분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

리-개별화 수준은 또래애착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록 부모로부터 분

리-개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특징 중에 하나인 또래애

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면 청소년의 공격성을 줄이는 데에 상당히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학교나 상담기관에서는 또래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위험요인인 공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

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에 대해 메타분석의 결과를 보면,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분류

에서 대상관계이론을 도입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연구가 1편인데 

비해 인지·정서·행동치료 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는 36편이다(유수정, ··2011). 이

는 대상관계이론을 근거로 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 연구가 다른 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되지 않음을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관계이론의 개념인 분리

-개별화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변인을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이

론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이는 학교에서 다양

한 공격성 감소프로그램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

고, 지역은 제주로 제한되어 있다. 분리-개별화, 또래애착, 공격성은 인간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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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 및 다양

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발달단계별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진다면 일반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보고식 질

문지법은 편리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의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평가 할 때 전문

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응답자의 주관

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보편적이

고 객관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AQ(Buss & Perry, 1992)를 서수균, 권석만(2002)이 번역

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성차의 차이를 보

이는데,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외현적 공격성은 주로 남학생에게 나타나고

(서미정, 2009),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데(이경희, 1998), 

AQ(Buss & Perry, 1992)는 관계적 공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래서 본 연구결과는 여학생의 공격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가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

이 매개효과가 나타난데 의의가 있으며 둘째,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공격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격성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는 고등학생의 생활에 시사점

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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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ggression 

Ko, Yu-jeong

Studying Counselling Psychology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structed by Prof. Choi, B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igh school students' 

separation-individuati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and to look into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separation-individ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ggression. To achieve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et up the study issue as follows: 

Study issue:  Does peer attachment mediate th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ggression? 

To solve the issu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600 male and female students going to four high schools located in Jeju 

in order to analyze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as analysis data, 497 questionnaire copies were used.   

The measurement tool of this study was the questionnaire of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SITA) which was developed 



- 48 -

by Levine, Green and Millon(1986) and translated by Geun-young Jang 

and Jin Yoon(1992). For the analysis of aggression, the questionnaire of 

aggression test, which was developed by Buss and Perry(1992) and 

translated and edited by Su-gyun Seoh and Seok-mahn Gwon(2002), was 

used. Also,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IPPA-R), 

which was developed by Armsden and Greenberg(1987) and translated 

and edited by Ji-yeon Kim(1995),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SPSS 

for Windows 21.0 was used to conduc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The high score 

of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means a low level of 

separation-individuation. The higher the separation-individuation score 

was, the more aggression there was, and the less peer attachment there 

was. Also, the more peer attachment there was, the less aggression there 

was.  

Secondly,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both their aggression and peer attachment. Also, peer attachment 

significantly affected aggression. 

Thirdly, peer attachment gave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ggression. 

As shown in the results, there were highly effect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eparation-individuation, peer attachment and aggre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transfer from 

attachment to peer attachment in adolescence, a period of which 

separation-individuation from parents is made. Also it is required to apply 

a peer attachment program to reduce adolescents'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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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끔 부모님들이 나를 너무 과잉보호하셔서 숨이 막힐 

것 같다.
1 2 3 4 5

2
나는 가끔 내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해내지 못할 만

큼 어려운 과업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3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겁이 난다. 1 2 3 4 5

4
사람들이 나와 친하게 지내면서, 내게 무엇을 얻으려

고 하는지 종종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5
나는 나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낼 때 

모두 다 좋다.
1 2 3 4 5

6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나만의 생활

을 할 수 있는 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1 2 3 4 5

7 가끔씩 사람들이 내게 정말로 해를 입히려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죽음에 대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9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내심 자녀들이 성숙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1 2 3 4 5

10
가끔 나는 누군가 나를 돌보아주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

하곤 한다.
1 2 3 4 5

11 나는 저마다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1 2 3 4 5

12
나는 아주 따뜻하고 애정이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1 2 3 4 5

13 나는 거울에 내 몸을 비춰보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1 2 3 4 5

14
내 부모님 중에는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무슨 생

각을 하고 있을지 훤히 짐작하신다.
1 2 3 4 5

15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말했을 때 나를 이해해줄만 한 

사람이 없다.
1 2 3 4 5

16
나는 혼자일 때 가장 일을 잘하므로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방해만 될 뿐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2 3 4 5

<부록1. 분리-개별화 질문지>

Ⅰ. 다음은 여러분과 가족 또는 친구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내 생각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 또는 √표 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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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다른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낼 때도 나는 혼자라

고 느낀다.
1 2 3 4 5

18
내 친구들과 무엇인가를 할 때면, 보통 내가 대장 노

릇을 하게 된다.
1 2 3 4 5

19 부모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20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친구

와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다. 
1 2 3 4 5

21
나는 종종 친구들이 나를 버리지나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22
친구들과 나는 서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 약간씩 다른 차이도 있다.
1 2 3 4 5

23
내 삶에 있어서 사랑이란 것이 별로 많은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24
이성 친구들이 나와 절교할까봐 걱정하는 일이 자주 

있다.
1 2 3 4 5

25
내 부모님은 내 계획보다는 당신들의 계획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쓴다.
1 2 3 4 5

26
내가 정작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아무리 친구라 하더

라도 그에게 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5

27
나는 ‘나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28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1 2 3 4 5

29
비록 친한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

도 나는 여전히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
1 2 3 4 5

30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드물다. 1 2 3 4 5

31 친한 친구가 없어도 내 삶은 풍족하다. 1 2 3 4 5

32
나는 종종 부모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들을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33
가끔씩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놀라곤 한다.
1 2 3 4 5

34 혼자 있을 때 친구 몇몇이 그립고 생각날 때가 있다. 1 2 3 4 5



- 53 -

35
비록 어떤 면에서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서로 닮

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역시 있다. 
1 2 3 4 5

36
나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세상을 거의 파괴해 버릴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매우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37
나와 사귄 사람들은 대개 나를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

로 여기게 된다.
1 2 3 4 5

3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39
내 친구 중에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실제로 내 마음

을 알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1 2 3 4 5

40
우정은 그것을 얻기 위해 드는 노력에 비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1 2 3 4 5

41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는 내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42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

에 찬성할 없을 때는 언제든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3 나는 사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2 3 4 5

44
내 부모님들은 내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매우 무

관심한 것 같다. 
1 2 3 4 5

45
나는 내 친구 중 몇 명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

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6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 다닌다는 기분이 들곤 

한다. 
1 2 3 4 5

47
나는 사람들이 슬픈 영화를 보고서 우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8
나는 신이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신다고 믿고 있다.
1 2 3 4 5

49
가끔씩 내 부모님들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50
나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여 

매우 걱정스럽다.
1 2 3 4 5

51
내가 누군가 진심으로 친해진다는 것은 보통 그들이 

나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52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들과 더 친해지기를 기원 하곤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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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나로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기가 매우 힘들다. 1 2 3 4 5

54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가끔씩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를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5

55 나는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1 2 3 4 5

56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하신다. 1 2 3 4 5

57
나는 부모님이 나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신다고 생

각한다.
1 2 3 4 5

58 사람들은 가끔 내 능력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 같다. 1 2 3 4 5

59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0

밤에 자기 전에 가끔씩,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냥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

할 때가 있다.

1 2 3 4 5

61
신만이 내 삶을 아신다. 나는 신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1 2 3 4 5

62
만약 내가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릴 것 같다. 
1 2 3 4 5

63 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감동시키곤 한다. 1 2 3 4 5

64
가끔씩 내 부모님들이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65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한, 내가 상처 입을 일은 

없다.
1 2 3 4 5

66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에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 나

에게는 매우 즐거운 일이다.
1 2 3 4 5

67
나는 종종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68 집에서 나는 자주 “훼방꾼”이 되는 것 같다. 1 2 3 4 5

69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큰 모임에 간다고 생

각하면 겁이 난다. 
1 2 3 4 5

7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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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내가 친구들과 함께 다닐 때면, 종종 내가 제일 주목

받는다.
1 2 3 4 5

72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부모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1 2 3 4 5

73
나는 보통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듣

기 좋은 평을 듣곤 한다. 
1 2 3 4 5

7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우정을 맺어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75 나는 선생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76
다른 사람들은 내 능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다.
1 2 3 4 5

77
나는 내 부모님 및 형제들과 오래도록 함께 지내기 위

해서 모두 같은 동네(도시)에 살기를 바란다. 
1 2 3 4 5

78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1 2 3 4 5

79 나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1 2 3 4 5

80
만약 선생님이 내게 화를 내거나 실망을 하고 계신다

면 나는 무척 당황할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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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의 의견을 듣기를 좋아한다. 1 2 3 4

2
나의 친구들은 내가 무엇인가에 우울해 하거나 힘들어하

는 것에 민감하다.
1 2 3 4

3 나의 친구들은 토론을 할 때, 나의 의견을 고려해 준다. 1 2 3 4

4
친구들과 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하면, 내 자신이 바보 

같거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1 2 3 4

6 나의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1 2 3 4

7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격려해준다.
1 2 3 4

8 나의 친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1 2 3 4

9 나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1 2 3 4

10 내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1 2 3 4

11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외롭

다고 느낀다.
1 2 3 4

12 나의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준다. 1 2 3 4

13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4 내 친구들에게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1 2 3 4

15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나면 그것을 이해해주

려고 애쓴다.
1 2 3 4

16 내 친구들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2 3 4

<부록2. 또래애착 질문지>

Ⅱ.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내 생각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 또는 √표  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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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갖는다. 1 2 3 4

18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화가 난다. 1 2 3 4

19
 나는 가슴 속에 털어놓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내 친구

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20 나는 나의 친구들을 믿고 의지한다. 1 2 3 4

21 나의 친구들은 내 감정을 존중해 준다. 1 2 3 4

22
나는 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
1 2 3 4

23
내 친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1 2 3 4

24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다. 1 2 3 4

25
친구들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에 관해 

묻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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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2
누군가 화를 한껏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

른다.
1 2 3 4 5

3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1 2 3 4 5

4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 2 3 4 5

5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받고 싸우는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다. 1 2 3 4 5

7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

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2 3 4 5

8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

게 한마디 해 줄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흔히 논쟁을 벌이

게 된다.
1 2 3 4 5

13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14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15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1 2 3 4 5

<부록3. 공격성 질문지>

Ⅲ.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내 생각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 또는 √표 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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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이 뜻대로 안되었을 때 나는 화를 참기가 힘들다. 1 2 3 4 5

17
나는 때로 울분이 치밀어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

발해 버릴 것 같다.
1 2 3 4 5

18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 2 3 4 5

19 내 친구 중 일부는 내 성격이 불같다고 말한다. 1 2 3 4 5

20 때로 나는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 1 2 3 4 5

21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22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있다. 1 2 3 4 5

23
내가 부당하게 대우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스스로 

있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 2 3 4 5

25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싸

이곤 한다.
1 2 3 4 5

26
나는 소위 ‘내 친구’라는 자들이 나에 대해 몰래 이야

기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27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

이 든다.
1 2 3 4 5

28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9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된다.
1 2 3 4 5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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